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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국내가격 역주행 이유 있다!
유류세 환원에 석유제품 국제가격 상승 … 원/달러 환율 상승도 작용

국제유가가 제자리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7월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하는 폭등세를 보이던 두바이(Dubai)유 현물가격은 최근 들어 배럴당 40

달러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최고점에서 무려 100달러나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국내 주 도입 유종의 기준이 되는 원유이지만, 소비자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국내 휘발유 가격

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바이유가 최고가에 달했던 2008년 7월 둘째 주 국내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900원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

록했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1월28일 서울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06.79원에

달했다. 특히, 서울 강남의 일부 주유소에서는 1700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국내 휘발유 가격이 역주행하는 것이 “정유기업의 폭리 때문 아니냐”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정유기업들은 국내 휘발유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이유를 크게 3가지로 꼽았다.

먼저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던 유류세 10% 인하 조치를 12월 말로 끝내고 2009년 1월1일부터 종전대로

환원함에 따라 석유에 붙는 세금이 증가하면서 가격상승을 견인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싱가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제품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을 들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싱가폴에서 거래된 석유제품 현물가격에 연동해 움직이며, 석유제품의 국제가격의 변화

는 1-2주가량의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데 기준 가격이 올랐으니 당연히 국내 휘발

유 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1월22일 기준 싱가폴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국제 휘발유(옥탄가 95 기준) 가격은 배럴당 58.88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9.5% 폭등했다.

정유기업은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빼놓을 수 없다고 전했다.

2009년 1월 셋째 주 환율은 달러당 1390.84원으로 2008년 12월 다섯째 주와 비교해 5.0% 상승하는 등 고환

율이 국내 휘발유 가격 인상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유기업 관계자들은 국제 휘발유 가격이 상승 추세인 점을 고려해 당분간 국내가격도 당분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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